
하중통신 행복한 배움

아름다운 나눔

‘살인 예고글’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
난행위도 범죄임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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